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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uple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based on the family of origin and attachment. Does based on Bowen's theory of differentiation of self, adult attachment, group counseling for this and establishes program goals according to systematic group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model and composed program. In order to attain like this research objective, six male and female couples attending colleges were divided into the participating group and comparison group; the students were from H University in Daejeon, Korea, and they had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comprehensive group program. The changes shown by the couples were studied, and the cases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minutes and reports, which supplemente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howed the following. The case showed that goals of the individuals and couple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self and partners by understanding the self-differentiation and adult attachment whil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understanding, acceptance, disclosure of self partner and couple relationship based on the social support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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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이성교제 및 연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인 대학에서의 연애는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의 연애경험은 그 이후의 결혼관, 크게는 애정관과 인생관의 변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는 일종의 역할 실험이 되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친밀감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여 성인 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1997).

      이성교제의 기본이 되는 친밀감은 자신의 무엇을 상실한다는 두려움 없이 자아정체감을 자신 외의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능력으로(Evans, 1967), 친밀한 인간관계와 함께 발생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며 성장, 발전하게 된다. 두 사람이 아무리 조화를 이루는 사이라 해도 그들 간의 친밀한 개방과 기대에 어떠한 견해차이나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서적 갈등이 심화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과 욕구를 고집할 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성교제 시에 발생하는 다툼을 잘 해결하지 못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대학생이 많아지고 있다(Murray, 1996). 관계 갈등의 심화로 그 관계가 쉽게 깨지고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되는 반복현상이 나타나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친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대해 걱정과 불안 등으로 원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하여 다른 어떤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서적 친밀감을 얻을 수 있지만(Hazan & Zeifman, 1994), 연인과의 결별은 이들에게 우울, 무기력, 불안, 불면, 식욕상실, 소외감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들을 미칠 수도 있다(Larson et al., 1999; Monroe et al., 1999).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파트너를 상실했을 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다른 어느 경험보다도 고통이나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Bowlby, 1980). 친밀했던 관계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이 증가하고 자아개념이나 자신에 대한 지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 미래에 있을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등 심리적으로 변화된 증상이 나타난다(Duck, 1982). 또한 종종 연애관계의 상실 후 뒤따르는 고독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도 친밀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Meer, 1985).

      이러한 대학생의 친밀감에 대한 어려움은 이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부부관계의 친밀감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im, 2001)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는 대학생 시기에 이성문제를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지혜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이성교제를 통해 여러 형태의 관계를 맺고 신체적, 인지적, 사회 정서적인 발달과 함께 파트너와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에 이성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자신만의 신념, 기대, 태도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갖게 된다. 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표상(representation) 혹은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되어 추후의 사회적 관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Bretherton, 1985; Choi & Choi, 2001; Main et al., 1985). 최근 연구에서도 부모의 원가족 경험은 성인기 친밀한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방법과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성인 이후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Bartle-Haring & Sabatelli, 1998; Emo & Chung, 2006; Park, 2003)고 보고되었다.

      자녀가 원가족 경험을 어떻게 지각했는지 그 수준만으로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없기에 자녀가 원가족 경험을 어떻게 내면화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각 수준 차이는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Han, 1999).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자아분화이다. 자아분화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형성되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대 간에 전이가 된다(Bowen, 1982; Kerr & Bowen, 1988). 자아분화가 잘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감을 잘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생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쉽다고 보고하였다(Chung, 2006).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나 불안정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애정과 수용을 유지한다고 하였다(Kang & Park, 2005). 이처럼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분화는 자녀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분화는 성장 후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개인차를 나타내는 변수 중의 하나로 성인애착이 주목받으면서 성인으로 접어들어 중요한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Bowlby의 애착이론을 이해의 틀로 삼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Hazan & Shaver, 1987; Kobak & Sceery, 1988). 애착은 전반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애정이 개입된 친밀한 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즉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적 작동모델이 그 이후 대인관계를 발달시켜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8; Shin et al., 2009; Sroufe & Fleeson, 1986). 애착유형에 따른 사랑 방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애착 유형은 그들의 애정관계가 다른 두 유형의 애정관계보다 긍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상호의존을 보였고(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며 연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기를 노출하였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반면 불안 애착유형은 자주 연인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들이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연인과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고(Hazan & Shaver, 1987), 강박적이고 열중하고 질투하는 사랑의 형태를 보였다. 회피 애착유형의 사람은 낮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상호의존을 가지는데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은 불안 애착유형처럼 애정 상대에 대한 강박적인 편향이라기보다는 친밀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하였다(Cho, 2006; Hendrick & Hendrick, 1989).

      이렇게 형성된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라 각기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있으며, 애착유형에 따라 상이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닌 개개인은 그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대와 신념들과 일관되게, 혹은 이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사상을 해석할 소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애착과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Na, 2008; Yang, 2010)에서도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가 이성과 애착관계에서 불안과 회피수준을 낮춰주어 성인애착을 잘 형성하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친밀한 관계에 부모애착 및 자아분화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합해보면, 부모와의 초기 경험이 자녀의 성격발달, 대인관계, 그리고 적응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유대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아분화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불안을 매개로 자녀의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이 불안을 통해 대학생 시기의 친밀한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반복된 이성교제의 실패경험으로 관계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반복된 이성교제의 실패경험으로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파트너 역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형성하게 된다(Kim, 1995). 자신의 사고를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불안 때문에 다시 부정적인 관계패턴을 실행하며 또다시 커플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패턴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방식 패턴 이외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다.

      이에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이성교제 및 정체감 형성을 위하여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패턴을 대안행동으로 바꿔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가족 경험을 통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이성교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통해 발달적인 관점에서 성인 초기의 친밀한 관계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틀로서,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이나 임상적인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선행연구(Lee & Chung, 2005; Kang & Park, 2005; Yang, 2010)들은 원가족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아분화와 애착유형에 따라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각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집단형태의 커플 프로그램은 1990년 중반을 지나오면서 연구(Cha, 1994; Choi, 2002; Kim, 2000; Kwon, 1996; Park, 2003)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대부분 각 이론의 기법적인 측면을 이용하는 절충적인 프로그램들로, 집단상담의 성장요소인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커플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 해결을 위한 남녀차이, 의사소통 등의 기술 습득 등 특정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성교제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고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통해 커플관계의 안정성과 만족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Yang et al.(2008)은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는 “건강한 커플관계에 관한 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과 파트너의 이해, 수용, 개방을 통하여 커플관계증진의 이해, 수용, 개방 수준을 높여 커플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방적,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원 커플에서 실시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커플들에게는 커플관계 내에서 관계증진을 위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커플작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커플관계 속에서의 자신과 파트너의 이해, 수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행동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대인관계 패턴은 지속적인 경향이 있지만, 상담자와의 관계나 다른 새로운 관계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Ha, 1994). 즉 부정적인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 커플의 구체적인 관계 패턴을 찾아서 대안행동으로 바꾸도록 한다면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커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커플관계 증진을 위하여 기술습득 등의 기법 중심의 프로그램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치료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선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담이론에서 중요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내담자의 문제를 대인관계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경우, 호소하는 문제나 증상은 다양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대인관계상 문제에서 기인하여 대인관계적인 문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Clinbell, 1981; Ha, 1994; Oh, 1997). 대인관계 패턴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학생 커플의 정서를 상호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서가 인지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Kim, 2005),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을 위한 개인 내적 과정은 정서만이 아닌 인지와 행동이 어우러져 나타나므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서 정서뿐 아니라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Choi & Min, 2003; Min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커플관계의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개인의 친밀한 관계의 적응문제를 한 개인의 내적 문제로 보기보다 가족관계 안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가족체계론의 시각에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Bowen (1982)의 자아분화 이론과 성인애착 이론 관점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역동과 인지적 특성이 대학생 시기의 이성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 시,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대학생 커플의 관계패턴을 찾아 이를 대안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정서체험을 통해 갈등상황에 따른 자신의 정서를 잘 변별하고,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 커플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프로그램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과과정 개발과 달리, 적용범위가 목적과 유형, 이론적 접근, 대상 집단, 장소,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개발과정을 제시하기 어렵지만(Lee, 2003), 체계적으로 제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m(2002)은 Park(1995)과 Sussman(2001)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참고하여 ①목표수립 ②프로그램의 구성 ③예비연구 및 장기적 효과제고 노력 ④프로그램 실시와 개선의 4단계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제시하였다(as cited in Lee, 2004).

      본 연구에서는 Kim(2002)이 제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초로 하여[Figure 1]같이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구성하였다.

      

      
        
        

        [Figure 1] 
				
        

        
          Program development model for improvement in a university couple relationship
        
        

        

      

      
        1. 요구분석
        제 1단계에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형태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광역시 H대학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실시해 왔던 기존의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 커플들의 경험보고를 통하여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요구도 내용은 파트너의 개방을 통해 파트너를 이해할 수 있지만 수용하는 것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를 조금 더 이해,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노출시키고, 커플관계 내에서 관계증진을 위한 대안 찾기를 할 수 있는 커플 작업 시간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남학생이 커플관계에 대한 개방을 할 때 여학생이 이를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할 때 프로그램 이전의 관계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요구도 내용을 참고하였다.

      

      
        2. 프로그램의 목표 수립
        제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목적을 ‘대학생의 원가족 경험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정된 교제를 하고 있는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재평가하여 대학생 커플의 관계패턴을 찾아 이를 대안행동으로 바꿔 커플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하위목표로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특성과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을 통해 나와 파트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커플의 관계패턴을 찾아 이를 대안행동으로 수정한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대학생 커플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여 커플만족도를 증진한다.’로 정하였다.

      

      
        3. 이론적 검토
        제 3단계에서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의 Bowen (1982)의 자아분화 이론과 성인애착 이론 관점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역동과 인지적 특성이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문헌들을 연구하였다. 대학생 커플의 관계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Skowron과 Schmitt의 자아분화 척도로 분화수준에 따른 특성과 Bartholomew와 Horowitz의 성인애착 유형으로 분류한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여 이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4. 프로그램의 구성
        제 4단계에서는 자기와 파트너 그리고 커플관계에 대한 이해·수용·개방을 중심으로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대학생 커플의 관계패턴을 찾아 이를 대안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Young의 심리도식치료 기법과 긍정적인 정서체험을 통해 자신과 파트너의 정서조절 능력을 높여 친밀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였다.

      

      
        5. 안면타당도 및 예비 프로그램 실시
        제 5단계에서는 상담 전공 관련 전문 교수 4인과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관련 박사과정 4명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3회기의 원가족 경험 탐색에서 “그림을 통한 가족 세우기”를 실제 가족 세우기로 수정하였고, 8회기의 관계증진에 대한 대안 찾기(Ⅰ)에서 “역할 바꾸기” 시연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연습하기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는 프로그램 진행적 측면에서 4회기의 애착의 개념 이해하기(Ⅰ)에서 애착 대상(가족, 친구 등)과의 주요한 경험 회상을 통하여 영향 받은 자기모습 탐색할 때, 보다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과 프로그램의 회기별 진행단계의 전개에서 프로그램 목표 설명할 때 PPT 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것이 집단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피드백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에 이를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구성한 예비 프로그램을 진행절차에 따라 D시 1개 대학의 대학생 커플 4쌍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1회 2시간 씩 총 10주 동안 실시되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관련 박사과정 2명의 관찰팀이 비디오를 촬영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후 비디오 분석하였다. 

      

      
        6.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제 6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프로그램의 슈퍼비전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틀과 수혜집단의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슈퍼비전은 2009년 4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 전공 교수이면서 가족상담 슈퍼바이저 1인이 슈퍼비전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이자 본 프로그램 지도자,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의 관찰팀과 2명의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슈퍼비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과 프로그램의 지도자 변인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프로그램의 진행에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진행시간은 적절한지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더 포함시키거나 혹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다음 회기에 진행될 진행 사항과 강의 부분을 점검하였다.

      

      
        7. 프로그램 실시
        제 7단계에서는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 남녀 커플 중에서 본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3쌍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주 동안 매회 2시간, 10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회기는 도입, 전개, 심화 그리고 정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Ⅲ. 프로그램 자체 평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프로그램 자체 평가’ 단계에서 회기별 각 커플의 녹취록 확인자료, 경험 보고서를 통해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1. 참가자 모집 및 진행절차
        2009년 9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남녀 커플 총 11쌍 중에 개인적 사정으로 프로그램 중간에 누락된 5쌍을 제외한 커플 중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대전광역시 H대학 학생상담센터 주최로 공고된 ‘우리커플 이대로 좋은가요?’라는 홍보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생 남녀 커플 6쌍이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커플 중에서 2차 본 프로그램까지 참여한 참여집단과 본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고 1차 통합적 프로그램만 참여한 비교집단으로 배치하여 연구되었다. 

        

        
          
          

          [Figure 2] 
				
          

          
            Program progress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분석 한 참여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가족관계, 성인애착 유형, 교제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Group
            	Gender
            	Age
            	Family relation
            	Adult attachment Style
            	Dating period
          

          
            	Group
couple1
            	male
            	22
            	Parents, 2nd born of a son and a daughter
            	Dismissing
            	1 year
          

          
            	female
            	21
            	Parents, 1st born of a son and a daughter
            	Secure
          

          
            	Group
couple2
            	male
            	22
            	Parents, 1st born of a son and a daughter
            	Secure
            	1 year
          

          
            	female
            	20
            	Mother, 1st born of a son and a daughter
            	Dismissing
          

          
            	Group
couple3
            	male
            	20
            	Parents, 2nd born of 2 sons
            	Fearful
            	1 year
          

          
            	female
            	20
            	Parents, 2nd born of a son and a daughter
            	Preoccupied
          

        

        

        연구 대상자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1998)의 친밀관계 경험검사(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를 Fraley, Waller, 그리고 Brennan(2000)이 개정한 ECR-R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R) 척도를 Kim(2004)이 번안하고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검사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7점 Likert 척도이며, 애착의 두 하위 차원인 ‘불안’과 ‘회피’요인이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조합에 따라 애착유형을 분류하는데 그 기준점을 평균하여 하여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 애착 회피는 평균보다 낮고 애착 불안이 평균보다 높으면 <몰두형>, 애착 회피는 평균보다 높고 애착 불안이 평균보다 낮으면 <거부형>,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이 평균보다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으로 분류된다. Kim(2004)의 연구에서 불안, 회피차원의 Cronbach α는 각각 .89,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의 Cronbach α는 각각 .87, .94이었다.

        
          1) 집단원 커플1
          남학생은 만 22세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1남 1녀의 둘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거부형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 욕구가 높은 편이다. 여학생은 만 21세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1남 1녀의 첫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안정형이다. 어머니의 많이 영향 받아 친밀한 관계에 다소 수동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동생의 철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남학생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집단 참여 동기는 1차 프로그램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것도 많고, 고쳐진 점도 많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도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서로 몰랐던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상담목표는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말하는 방법을 배워 관계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집단원 커플1은 교제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남학생의 생활패턴을 여학생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 파트너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이다.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남학생의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여학생은 파트너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커플관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켜 더 파트너에 요구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관계패턴의 요인이 되었다. 

        

        
          2) 집단원 커플2
          남학생은 만 22세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1남 1녀의 첫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안정형이다. 자아 중심성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 욕구가 높은 편이다. 여학생은 만 20세로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1남 1녀의 첫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거부형이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지니고 있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다. 집단 참여 동기는 교제하는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에 효과적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상담목표는 서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공유하고, 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 가져 관계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집단원 커플2는 교제기간이 1년째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이다.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학생이 파트너가 자신의 뜻대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다. 반면, 여학생은 이러한 남학생의 태도에 부당하게 느끼며 자신이 바라던 파트너 모습과 실제 파트너의 모습 간의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으로 관계 불안이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중요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패드백과 상호 입장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관계패턴을 보였다. 

        

        
          3) 집단원 커플3
          남학생은 만 20세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2남의 둘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두려움형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편이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 욕구가 높은 편이다. 여학생은 만 20세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1남 1녀의 둘째로, 성인애착 유형은 몰두형이다. 어머니에 대한 양자 감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집단 참여 동기는 1차 프로그램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커플 간의 문제해결 방법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서 집단 상담실을 나갈 때 서로 행복했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도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상담목표는 서로의 약속을 지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관계증진을 시키는 것이다.

          집단원 커플3은 교제기간 1년째로 남학생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이에 대한 여학생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 오면서 자기개방보다는 파트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경우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이다. 두 사람 모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 패턴이 솔직한 자기개방보다는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압하다가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에서 제대로 자신의 감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진한 감정이 남아 있는 관계패턴을 보였다.

        

      

      
        3. 자료처리
        실제 대학생 커플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커플의 녹취록 확인 자료, 경험 보고서 등을 통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진행된 프로그램은 모두 비디오 촬영과 녹취록 분석을 통해 주 1회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논의 및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다. 녹취록 분석은 1명의 슈퍼바이저와 2명의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 

      

    

    

  
    
      Ⅳ. 프로그램 자체 평가 결과 및 확정
      
        1.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의 사례분석
        실제 대학생 커플들의 변화를 알아보고, 프로그램의 보다 질적인 분석을 위하여 집단원 3커플의 사례분석 결과를 원가족 경험에 따른 개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펴보았다. 첫째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주변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해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나타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의 아버지는 첫째인데.. 5형제 중에 첫째인데 제가 가장 위고 아버지가 가장 장남이시고, 약간 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지더라구요(4회기, 집단원 커플1의 남학생).", "오늘 저희 있었던 '그냥 입 닥치고 있을게'이거나 전에 파트너가 '그래~ 내가 병신이지' 그거 때문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진짜! 솔직히 그것보다는 제가 좀 더 순화해서 '그래 내가 그냥 조용히 있을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단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우~ 화가 나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8회기, 집단원 커플2의 남학생)."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 중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아버지나 다른 남자 형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만날 항상 불만이었던 게 엄마가 오빠만 봐주는 거. 그게 전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워서 다른 가족들의 심리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니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음.. 나도 가족한테 서운함을 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3회기, 집단원 커플3의 여학생)." 

        둘째로 부모님 이혼에 따른 부재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님 부재 경험이 없는 대학생 커플보다 타인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고, 관계불안이 있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다. "저는 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없었으면 제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집이 별로 안 좋아요(4회기, 집단원 커플2의 여학생).", "저는요, 오빠가 오빠는 왜 제가 싫어하는 소리 하면 싫어하는 표정을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안 삐졌다고 그러고.. 근데 표정은 되게 안 좋아요. 계속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7회기, 집단원 커플2의 여학생)."

      

      
        2. 최종 프로그램 구성
        제 8단계에서 앞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Final Program for Improvement in College Student Couple Relationship
          
          

        

        
          
            	
            	Step
            	Session
            	Title
            	Goal
            	Activity plan
          

          
            	
            	Reception and
Pre-questionnaire
            	0
            	Intake
            	-To fill out Pre-questionnaire
            	
          

          
            	Introduction
Step
            	Introduction
            	1
            	Orientation
            	
									-Program Orientation

									-To set the goal of couple counseling
								
            	
									•Structuralization of groups

									•To help increase intimacy and cohesiveness between
 group members by introducing each other about each
 couple and self

									•Sharing expectations and goals for the program
								
          

          
            	Preparation
Step
            	Understan-ding,
Expropri-ation,
and Opening of
myself and my
partner
            	2
            	Sharing
experiences of
couple
relationship
            	-To check belief, expectation and attitude toward couple relationship, and to search for usability, adaptability and rationality
            	
									•Sharing efforts in order to resolve the hardship and problems of current couple relationship: Emotional experience

									•Expression of emotional feelings through imaging drawing

									•Resetting the goal of couple counseling through checking for the core emotion about couple relationship
								
          

          
            	3
            	Searching for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To understand ow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family by searching for family relationship
            	
									•Searching for family relationship: Drawing Family Tree

									•Searching for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family members: “Family Constellation work” through drawing

									•To understand ow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n family relationship: self-differentiation
								
          

          
            	4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ttachment(Ⅰ)
            	-To understand the key concept of attachment
-To recognize attachment experiences of memories with attachment figure
            	
									•To explore myself , affected by attachment figure(e.g. family and friends), by remembering significant experiences with them.

									•To understand myself being seen in close relationship
								
          

          
            	5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ttachment(Ⅱ)
            	-To accept and express feelings, wishes and desires regarding to attachment to a partner
            	
									•To check for beliefs about love by expressing feelings, wishes and desires about a partner

									•To share feelings each other after making the list of what I want to the partner
								
          

          
            	Working
Step
            	Understan-ding,
Expropri-ation,
and Opening for
Improvement in
a couple
relationship
            	6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internal working
model(Ⅰ)
            	-To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expropriation and opening about myself and the partner through attachment styles and the internal working model(1)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rom the actual couple behaviors by classifying 4 different attachment styles according to the internal working model.

									•To check anxiety element on the couple counseling goal
								
          

          
            	7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internal working
model(Ⅱ)
            	-To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expropriation and opening about myself and the partner through attachment styles and the internal working model(2)
            	
									•To check the internal working model though break-up experience in the counseling setting: Analysis of relationship patterns

									•To find out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way of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8
            	Searching for
alternative on
relationship
improvement(Ⅰ)
            	-To accept the possibility of positive internal working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couple relationship(1)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sitive correction of the internal working model through own social relationships.

									•To share the success experi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relabeling.
								
          

          
            	9
            	Searching for
alternative on
relationship
improvement(Ⅱ)
            	-To accept the possibility of positive internal working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couple relationship(2)
            	
									•To try a new thing and practice it within the group, and to accept the feedback from other group members

									•To find positive resources
								
          

          
            	Final
Step
            	Finishing
            	10
            	Integrated
finishing
            	-Integration of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through the program
-To strengthen positive self-representation and parter representation
            	
									•To give presentation of plan for couple realtionship improvement and fill out the contract.

									•Self-evaluation changes of myself and couple though the program.
								
          

          
            	
            	Post-ques-tionnaire
            	0
            	Post-questionnaire
            	-To fill out Post-questionnaire
            	
          

        

        

      

    

    

  
    
      Ⅴ.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친밀한 관계의 적응문제를 한 개인의 내적 문제로 보기보다 가족관계 안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체계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Kim(2002)이 제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기초로 하여 8단계로 세분화된 개발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목적지향적이고 교육적인 성격과 과정지향적이고 집단상담적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생 커플들의 관계증진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행동변화와 함께 집단 내에서의 관계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대학생 커플들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내용 면에서 보면,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성과의 사회적 기술 및 대인기술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성격 특성을 시험해봄으로써 개인의 정체감 형성에 초점을 맞춘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커플관계에 대한 이해·수용·개방을 중심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대학생 시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커플관계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을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Koh et al.(2003)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에서 결혼 전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와 파트너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는 요구도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Erikson(1950)이 청년기시기에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고 하였는데, 청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 시기의 커플들에게 적절한 목적과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 있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통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는 가족 체계론적 관점과 애착이론에서 살펴봤다.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는 원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Kim, 2001; Kim, 2003; Son, 2009), 부모-자녀 애착관계는 대학생 시기의 성인애착으로 전환되어 파트너를 선택하고 교제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방식에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roufe & Fleeson, 1986; Sroufe, 1988). 커플관계 속에서의 자신과 파트너의 이해, 수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커플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적인 관계패턴을 지속했던 커플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가족, 특히 부모-자녀관계 속에서의 자신이 영향 받은 내용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상담전략과 상담기법 측면에서 보면, 커플관계의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인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대학생 시기의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경우 호소하는 문제나 증상은 다양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대인관계상 문제에서 기인하여 대인관계적인 문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Clinbell, 1981; Ha, 1994; Oh, 1997). 대인관계 패턴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은 집단 경험적 접근법에 따라 집단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상담 중심 프로그램과 지도중심 프로그램의 혼합형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결과(Bae, 2004; Lim, 2003) 등에 근거하여 자기성장 프로그램 접근법,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회적 지지, 과제 등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원 커플마다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파트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개방하고, 파트너에 대한 수용과 배려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통해 커플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과 일치된다. 집단원 커플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는 있지만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특성과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을 통해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여 집단원 커플의 자신, 파트너, 커플관계에 대한 이해·수용·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목표와 커플목표에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원가족 경험에 따른 개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주변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해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나타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정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님 중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아버지나 다른 남자 형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여전히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양육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님 이혼에 따른 부재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님 부재 경험이 없는 대학생 커플보다 타인에 대한 경계가 뚜렷하고, 관계 불안이 있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이 성인기의 이성관계, 결혼에 대한 태도와 기대,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mato & Keith, 1991a; 1991b; Franklin et al., 1990)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aek, 1998; Bronfenbrenner & Mahony, 1975; Kim & Kim, 1999)를 지지해 준다.

      또한 집단원 커플들은 집단상담의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단 내에서 안전 기지를 경험하도록 하고,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끼친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재평가하고 수정하여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커플관계에 대한 이해 및 변화를 보고하였다.

      자기이해 측면은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과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지속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적 측면임을 강조한 선행연구(Elliott, 1985)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집단원 커플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과 파트너에 대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커플관계 안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시각을 갖고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의 관계경험이 현재의 커플관계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보고한 점은 프로그램이 원가족 애착의 영향을 인식하고 내적 작동모델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커플관계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커플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원가족 애착 이론적 접근과 개입의 가능성을 제고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대학생 커플이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커플의 관계패턴을 찾아 이를 대안행동으로 수정해줄 수 있는 대안 찾기 작업시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의 수를 5쌍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참여한 커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보다 많은 대학생 커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1차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 커플과 참여 경험이 없는 대학생 커플 간의 집단 차이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의 공통 효과와 기존의 1차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과의 단계적 접근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생 시기의 친밀한 이성관계는 원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의 교제 기간 동안 발달된 상호작용 패턴은 이후 개인의 결혼관계 및 가족생활의 맥락이 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대학생 커플 뿐만 아니라 교제 중인 미혼 남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커플 등에게 확대, 적용시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본 연구는 최연화(2011)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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